
보 도 해 명 자 료
(’13. 7. 2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투자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‘기업 준조세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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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2011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동반성장기금 출연 약정액이 6,200여
억원 가운데 올해 출연 목표액만 2,500억원. 기업들은 돈만 내고
관리․감독에는 참여할 수 없는 준조세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동반성장기금 출연액은 2011년 1,133억원, 2012년 285억원, 2013년 7월 현재 241억원으로 누적 규모 총 1,659억원

 ㅇ 동반성장기금 2013년 출연 예정액은 580억원 수준으로 기사상의
올해 출연 목표액 2,500억원은 사실과 다름

* 참고) 2014년까지 기금 출연금액을 누적기준으로 2,500억원으로 예상하고
있어, 단년도 기준으로 2014년은 500억원 출연 예상

□ 기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, 인력개발, 생산성 향상, 해외
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원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재원

 ㅇ 출연 기업이 직접 기금의 사용용도를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며, 
기금의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누어 갖는 구조

 ㅇ 재원이 대중소협력재단으로 출연되고 집행되는 것은 이를 통해
출연 대기업에 세액공제(7%)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

 ㅇ 동반성장기금은 기업의 자율 의지로 민간기구인 대중소협력재단에 
출연하고 있어 의무와 운영주체 측면에서도 준조세 성격과 다름

 ㅇ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은 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․감독에 참여중
이며, 현재 지원규모는 1,592개 업체, 852개 과제가 진행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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